
 

   

 

 

 

            

                                                                                  

“자녀의 입학(또는 개학)” 
 

본문: 잠언 24:30~34                                                       이산돌 목사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을 지나가다보면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일상이 좀더 자자, 좀더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라고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서든 뒤로 미루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과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게으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고 빈둥거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태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게으른 것은 자신에게 더욱 이익이 되고 중요한 사항보다는 현실에 

편함을 추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더욱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현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잘 모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난 뒤에는 

분명 그 선택의 결과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자기 통제력, 자기 절제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자질이 

있는데 바로 자기 통제력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곳에서 첫 시작을 할 때 

자기통제력과 자기 절제력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입학은 새로운 환경과 학업 그리고 친구들 속에서 삶을 배우는 새로운 

도약과 단계입니다. 단지 학문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 

인정하는 좋은 곳을 가기 위한 부분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때 참 

진리를 배우고 참 구주를 알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성실함을 배우는 마음가짐은 무엇일 필요할까요? 

1)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하나님을 찾는 것에 성실해야 

합니다. 

2) 순간의 즐거움과 편리를 추구하기 보다 미래를 생각하며 자기통제를 

해야 합니다. 

3) 새로운 환경 속에서 모래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마태복음 7장 24-27) 

적용과 나눔 
 

1. 입학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들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새로운 학기를 보낼 때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3. 하나님꼐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지 또한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는지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Children’s New School Year  
 
Passage: Proverbs 24:30~34                                 Pastor Sandol Lee 
 

“I went by the field of the slothful, and by the vineyard of the man void of 
understanding And, lo, it was all grown over with thorns, and nettles had 
covered the face thereof, and the stone wall thereof was broken down. 
Then I saw, and considered it well: I looked upon it, and received 
instruction. Yet a little sleep, a little slumber, a little folding of the hands 
to sleep So shall thy poverty come as one that travelleth and thy want as 
an armed man.” 

 

  Ⅰ. 찬양(Praise): “시작됐네”,”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보라 새 일을” 

  Ⅱ. 기도(Prayer): “부모중 한 분이 대표로” 

  Ⅲ. 성경(Bible): “잠언 24:30~34(Proverbs 24:30~34)” 

  Ⅳ. 적용과 나눔(Application & Sharing) 



 
Today's passage is describing the behavior of a lazy person. It paints a picture of the 
lazy person's field and vineyard, explaining that thorns and thistles have overrun 
them, and the ground is covered with rough grass, while the stone wall is in ruins. In 
essence, it lists the ways in which they have not properly taken on their 
responsibilities and have not put in the effort. 
 

And it is said that the daily routine of their lives is to sleep more, to doze off more, to 
fold our hands and lie down more. It's portraying their frantic efforts to procrastinate 
the tasks they should be doing in any way possible.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what we commonly think of as laziness and 
the laziness mentioned in this passage. Our everyday notion of laziness might 
involve doing nothing, lying still, and idling around. However, that would be better 
described as idleness. 
 
So, being lazy means prioritizing personal comfort over more important matters and 
investing even more time in it, which may seem unclear at the present moment but 
will undoubtedly reveal the consequences of that choice as time passes. 
 
In one word, we can call this self-control, self-discipline. When it comes to faith and 
successful individuals, one crucial quality they often possess is self-control. 
Therefore, when embarking on a new endeavor, it is essential to undergo training in 
self-control and self-discipline. 
 
Entering school is a new leap and stage in which one learns about life in a new 
environment, academics, and among friends. It is not just about acquiring knowledge 
but also about understanding thel truth and recognizing the Savior for the times 
ahead, not just for getting into a reputable place in the world. What kind of mindset 
do we need to adopt to shed laziness and learn diligence? 
 

1. The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wisdom, so we must be sincere in 
seeking God. 

2. Instead of pursuing momentary pleasures and convenience, one should think 
about the future and exercise self-control.  

3. In a new environment, it's important to examine whether you are building 
your house on sand or on the rock (Matthew 7:24-27). 

 
Application & Sharing 
 

1. Please share with your children who are starting school what efforts they 
should make to seek God. 

2. Discuss what obstacles may prevent them from doing what they need to do 
at the beginning of a new school term and how to control those obstacles. 

3. Please share what God expects of you and what your children expect from 
God. 

 

 
 
        

                                             
 

                     
 

입학 또는 개학 가정예배
 
 

 Family Worship for Children’s  
New School Year   

 
 
 

“입학 또는 개학하는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 ”  
 

                                                                  가정예배팀 


